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28일(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최초의 면담으로, 민주노총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이양수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손지승 기획국장

  양경수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돌봄사업 및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 노동·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일터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투자 확대 등도 제안
하였다.

  이에 박 장관은 노동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AI 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임을 설명하고,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동·복지분야 건의사항을 중점 살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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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처 장관-민주노총 위원장 면담 개최
- 예산안 편성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
- 노동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체감형 지원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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